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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분노감정은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럽

고 정상적인 감정이나 적절히 조절되지 못하는 경우 대인관계를 악

화시키고 불안, 우울 등의 내현화 문제행동과 비행, 공격성 등의 외

현화 문제행동 및 나아가 자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1-3]. 대학생 시기는 학업, 대인관계, 가치 판단, 진로 등의 다

양한 발달과제에 직면하여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해 

자주 분노를 경험하는 반면, 분노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이 미숙

하여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거나 난폭한 말과 행동 등의 공격적인 

양상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4,5]. 즉, 분노관리는 대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발달과업을 완수해 나가는 데 중요한 부분으로 대학생

들의 분노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관리 방안이 요

구된다.

분노경험은 상태분노(state-anger)와 특성분노(trait-anger)로 구분

할 수 있다. 상태분노는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정서 상태이며 검사 

당시 분노감정의 정도를 의미하며 특성분노는 일반적인 분노 경향

성으로서 평소 얼마나 자주 분노를 경험하는지를 나타낸다[6]. 특

성분노는 보다 쉽고 강하게 상태분노를 상승시키고 부적절한 분노

표현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7] 대학생의 분노경험을 측정하

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분노관리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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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특성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특성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한 첫 번

째 요인은 분노표현이다. 분노표현은 분노를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향해 드러내는 분노표출(anger-out), 분노를 자기 내부로 돌리는 분

노억제(anger-in)와 분노를 자각하고 이를 조절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는 분노조절(anger-control)의 세 가지 유형을 포함

하고 있다[8]. 선행연구들은 분노관리에서 분노 그 자체보다 분노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더욱 중요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

어, 분노를 억제하는 경우 겉으로는 감정조절을 잘 하는 것으로 보

일 수 있으나 내부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있어 감정 회복이 더디

게 된다[9]. 또한 청소년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은 분노경험을 증가시

키고, 분노를 적절히 조절하여 표현하는 것은 분노경험을 감소시키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0] 대학생의 분노관리에서 분노표현방식

은 주요 요인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분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분노 관련요인으로는 주로 

성격 특성이나 부정적 정서 등이 보고되고 있다[1,5,11]. 그러나 최근 

긍정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부분들을 교정하

기보다 개인의 강점, 자원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시키는 데 초

점을 맞추고 있다[12]. 긍정심리 특성 중 긍정적 사고는 개인이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부정적인 사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

하여 성장의 기회로 삼고 목표를 추구하는 인지적 태도 및 대처방

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13,14]. 선행연구에서 긍정적 사고는 행복, 삶

의 만족감 등의 심리적 건강 지표들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스트

레스, 우울, 불안, 분노 등과 같은 정신 병리 지표들과는 부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15] 부정적 정서에 대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게 하고 그 

영향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인지, 정서, 행동적 개념이

다. 평소에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

울, 불안,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적게 경험하고 스트레스 사건

을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사건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으며 유연한 대

인관계와 친사회적 행동을 나타낸다[16-19]. 아울러,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감사성향은 특성분노와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지금까지 대학생의 분노 관련연구들은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공계열 단위의 단일 집단으로는 보건계

열[5,14]이나 예체능계열[20]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었으며, 전공계열에 따른 분노와 분노 관련요

인들의 차이를 조사한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교육대학생의 분노표

현을 비교한 연구[21] 이외에는 없었다. 

대학생들은 전공 특성에 따라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나 주장행

동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21]. 예를 들어, 인본적이고 이타주의적인 

헌신, 돌봄의 간호이념은 학생들이 분노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표현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22]. 또한 학업의 대부분이 운동의 형

태로 이루어지는 체육계열 학생들은 감정표현에 있어 폭언이나 신

체적 공격을 나타내기 쉽다[20]. 이러한 점에서, 대학생들의 분노관

리를 위한 중재적 접근 시 전공계열별 분노 관련요인의 차이를 조

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효과

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계열

에 따른 분노표현, 긍정적 사고, 감사성향 및 특성분노의 차이를 파

악하고 전공계열별 특성분노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대학생의 

분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전공계열의 특성을 반영한 분노관리방

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전공계열별 대학생의 특성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전공계열에 따른 분노표현, 긍정적 사고, 감사성향 및 

특성분노의 차이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전공계열에 따른 분노표현, 긍정적 사고, 감사성향과 

특성분노의 관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전공계열에 따른 특성분노의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전공계열별 대학생의 특성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 대상자는 B시와 D시에 소재한 2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

인 대학생으로,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보건계열, 공학계열과 예

체능계열을 포함하여 전공계열별로 70명씩 총 350명을 편의 추출하

였다. 자료수집은 2015년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자

는 해당기관의 학과장으로부터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강

의실을 방문하여 학생들의 휴식시간 동안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을 설명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 참여의 

자발성과 익명성에 대해 명시하였고 대상자가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이후 연구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자료

수집에 대해 훈련 받은 연구보조원이 연구 동의서를 배포하였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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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 한하여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

지는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응답이 완성된 설문지는 

일괄 수거하였다.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45부가 회수되었

고 이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6부를 제외한 339 (96.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G-power 3.1.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산분석

에서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중간효과 크기 .25, 그리고 5개 그룹

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200명으로 산출되어 본 연

구의 대상자 수는 추정된 최소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 도구

1) 분노 및 분노표현

분노는 Spielberger 등[6]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Chon 등[23]이 한국

어로 번역 ·수정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분노의 경험적 측면을 측정한 상태분노와 특성분노

는 각각 10문항씩 총 20문항이며, 분노표현양식을 측정하는 분노억

제, 분노표출 및 분노조절 척도는 각각 8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일반적인 분노 경향성을 측정하

는 특성분노 척도 10문항과 분노억제, 분노표출 및 분노조절 척도 

24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척도는 Likert 4점 척도로, 특성분노 척도

는 10점에서 40점까지의 점수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분노표현양식 척도의 각 척도별 점수범위

는 8점에서 32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분노표현양식을 

사용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hon 등[23]의 연구에서 도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은 상태분노 .90, 특성분노 .82, 분노억제 

.73, 분노표출 .74 그리고 분노조절이 .8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특성

분노 .85, 분노억제 .75, 분노표출 .76, 분노통제 .78이었다. 

2) 긍정적 사고

긍정적 사고는 Kim 등[13]이 긍정적 사고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8개 문항으로 각 척도는 Likert 5점 척도

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사고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

다. Kim 등[1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은 .85였

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3) 감사성향

감사성향은 McCullough 등[17]이 개발하고, Kwon 등[16]이 한국

어로 번안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한국판 감사 질문지

(Gratitude Questionnaire-6, GQ-6)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

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사의 경험과 표현을 평가하는 총 6문항의 7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Kwon 등[1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5였고,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고, 대상자의 

전공계열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χ² test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전공계열에 따른 분노표현, 긍정적 사고, 감사성향 및 특

성분노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전공계열에 따른 

분노표현, 긍정적 사고, 감사성향 및 특성분노의 차이는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사후검

정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전공계열에 따른 분

노표현, 긍정적 사고, 감사성향과 특성분노 간의 상관관계는 Pear-

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의 전

공계열에 따른 특성분노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

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1. 전공계열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여학생이 192명(56.6%), 남학생이 

147명(43.4%)이었고, 학년은 1학년이 117명(34.5%), 2학년이 77명

(22.7%), 3학년이 74명(21.8%), 4학년이 71명(21.0%)이었다. 대상자의 절

반 이상인 207명(61.1%)이 종교가 있었고 전공 만족도에서는 만족이 

199명(58.7%), 보통이 120명(35.4%), 불만족이 20명(5.9%)이었다. 전공

계열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 보건계열, 공

학계열, 예체능계열에서 성별, 학년, 종교 유무, 전공 만족도 모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전공계열에 따른 특성분노, 분노표현, 긍정적 사고 및 

감사성향의 차이

전공계열에 따라 분노억제, 분노조절, 긍정적 사고, 감사성향, 특

성분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분노표

현 하위영역에서 분노억제는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공학계열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분노조절은 예체능계열 학생들이 인문사회

계열과 공학계열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긍정적 사고는 분산분석 

시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는 유의하였으나, 사후검정 결과 집단별 

차이는 없었다. 감사성향은 예체능계열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 보

건계열과 공학계열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특성분노는 보건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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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예체능계열이 자연계열과 공학계열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Ta-

ble 2).

  

3. 전공계열에 따른 분노표현, 긍정적 사고, 감사성향 및 

특성분노와의 관계

분노억제, 분노표출은 특성분노와 전공계열별로 모두 정적 상관

관계가 있었고, 분노조절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긍정적 사고

와 특성분노는 대부분의 전공계열들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

나 자연계열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감사성향과 특성분노는 대

부분의 전공계열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보건계열 학생들에

서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4. 전공계열에 따른 특성분노의 영향요인

전공계열에 따른 특성분노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공계열별 Durbin-Watson 통계량은 1.812-

1.954였고 공차한계(tolerance)는 0.547-0.979으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22-1.829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인문사회계열에서

Table 1. Differences for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College Majors                                                                                                                                         (N = 339)

Characteristic Category
Total HSSC (n = 68) NSC (n = 68) HC (n = 70) EC (n = 70) AMPEC (n = 63)

χ2 p
n (%) 

Gender Female 192 (56.6) 40 (58.8) 37 (54.4) 49 (70.0) 38 (54.3) 28 (44.4) 9.33 .053
  Male 147 (43.4) 28 (41.2) 31 (45.6) 21 (30.0) 32 (45.7) 35 (55.6)
Grade 1st 117 (34.5) 21 (30.9) 22 (32.4) 25 (35.7) 22 (31.4) 27 (42.9) 5.56 .937
  2nd 77 (22.7) 16 (23.5) 14 (20.6) 14 (20.0) 18 (25.7) 15 (23.8)

3rd 74 (21.8) 18 (26.5) 16 (23.5) 14 (20.0) 16 (22.9) 10 (15.9)
4th 71 (21.0) 13 (19.1) 16 (23.5) 17 (24.3) 14 (20.0) 11 (17.4)

Religion Yes 207 (61.1) 35 (51.5) 45 (66.2) 46 (65.7) 47 (67.1) 34 (54.0) 6.44 .169
  No 132 (38.9) 33 (48.5) 23 (33.8) 24 (34.3) 23 (32.9) 29 (46.0)
Satisfaction  
   on major

Satisfied 199 (58.7) 48 (70.6) 36 (52.9) 37 (52.9) 39 (55.7) 39 (61.9) 13.15 .107
Common 120 (35.4) 19 (27.9) 27 (39.7) 28 (40.0) 29 (41.4) 17 (27.0)
Dissatisfied 20 (5.9)  1 (1.5)  5 (7.4)  5 (7.1)  2 (2.9) 7 (11.1)

HSSC =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college; NSC = natural sciences college; HC = health allied college; EC = engineering college; AMPEC =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college.

Table 2. Differences in Anger Expression, Positive thinking, Gratitude, and Trait Anger according to College Majors                                                   (N = 339)

Characteristic
HSSC (n = 68) NSC (n = 68) HC (n = 70) EC (n = 70) AMPEC (n = 63)

F (p)
Mean ± SD

Anger expression
   Anger-in 2.21 ± 0.51a 2.07 ± 0.51 2.13 ± 0.49 1.93 ± 0.53b 2.04 ± 0.51 2.95 (.020)
   Anger-out 1.95 ± 0.47 1.80 ± 0.37 1.93 ± 0.45 1.80 ± 0.43 1.93 ± 0.42 2.15 (.074)
    Anger-control 2.64 ± 0.52a 2.55 ± 0.53 2.41 ± 0.53 2.66 ± 0.59a 2.34 ± 0.57b 4.41 (.002)
Positive thinking 3.68 ± 0.59 3.48 ± 0.66 3.62 ± 0.61 3.66 ± 0.66 3.36 ± 0.63 3.06 (.017)
Gratitude 5.60 ± 1.15a 5.30 ± 1.18 5.49 ± 0.98a 5.47 ± 1.05a 4.81 ± 0.97b 5.47 ( < .001)
Trait anger 2.06 ± 0.52 1.83 ± 0.41b 2.11 ± 0.46a 1.84 ± 0.44b 2.13 ± 0.55a 7.45 ( < .001)

HSSC =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college; NSC = natural sciences college; HC = health allied college; EC = engineering college; AMPEC =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college.
scheffe’s test: a > b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Anger Expression, Positive thinking, Gratitude and Trait Anger by College Majors                                                         (N = 339)

Variable College major Anger-in Anger-out Anger-control Positive thinking Gratitude 

Trait anger HSSC  .32 (.008) .58 ( < .001) -.36 (.003)  -.57 ( < .001) -.11 (.367)
NSC  .28 (.021) .54 ( < .001) -.33 (.006)  -.11 (.368) -.17 (.163)
HC  .37 (.002) .63 ( < .001) -.36 (.002)  -.49 ( < .001) -.38 (.001)
EC  .29 (.016) .49 ( < .001) -.41 (.001) -.36 (.002) -.20 (.095)
AMPEC  .57 ( < .001) .62 ( < .001) -.19 (.048) -.56 ( < .001) -.11 (.397)

HSSC =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college; NSC = natural sciences college; HC = health allied college; EC = engineering college; AMPEC =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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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노표출(β = .44)과 긍정적 사고(β = -.42)가 특성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의 특성분노에 대한 설

명력은 48.0%였다. 자연계열에서는 분노표출(β = .49)과 분노조절(β

= -.22)이 특성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이었고 이들 변인

의 특성분노에 대한 설명력은 32.0%였다. 보건계열의 경우, 특성분

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분노표출(β = .54)과 긍정적 사고

(β = -.36)였고 이들 변인의 특성분노에 대한 설명력은 50.0%였다. 공

학계열에서는 분노표출(β = .45)과 긍정적 사고(β = -.30)가 특성분노

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의 특성분노

에 대한 설명력은 31.0%이었다. 예체능계열에서는 분노표출(β = .32), 

분노억제(β = .31), 긍정적 사고(β = -.23)와 분노조절(β = -.20)이 특성

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의 특성

분노에 대한 설명력은 50.0%였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전공계열에 따른 대학생의 분노표현, 긍정적 사고, 감

사성향 및 특성분노의 차이와 특성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전공계열별 대학생의 분노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전공계열에 따라 분노억제, 분노조절, 긍정적 사고, 감

사성향, 특성분노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분노표현에서는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분노억제 점수가 가장 높았고, 사후분석에

서 공학계열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문사

회계열 학생들이 분노경험 시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문사회계열이나 공학계열 학생들을 대

상으로 분노와 분노표현 조사한 연구가 없어 이러한 차이를 논의

하는 데 제한이 있으므로 추후 표본을 확대하여 이러한 전공계열 

학생들의 분노와 분노표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분노조절은 예체능계열 학생들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인문사회계열과 공학계열에 학생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아 예체능

계열 학생들이 분노를 적절히 조절하여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체육계열 학생들이 규율이 엄격한 교

육 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

음을 언급한 선행연구[20]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긍정적 사고는 비록 전공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사

후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감사성향은 예체능계

열 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 보건계열, 공학계열 학생들에 비해 유의

하게 낮게 나타나 예체능계열 학생들이 긍정적 경험이나 결과에 대

해 타인의 공헌을 인식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낮

음을 알 수 있었다[17]. 예체능계열 학생들은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졸업 후 취업이 어렵고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을 경험할 가

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기능적 사회행동을 발전시켜나갈 기회가 

적고 심리적 안녕감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20,26]. 감사성향은 기능

적, 도덕적 사회행동을 동기화하고 대학생의 심리적 웰빙과 대인관

계 유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17], 예체능계열 학생들의 

사회적 기능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

체능계열 학생들이 감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개발하여 훈련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특성분노에 대한 사후검정 결과, 보건계열과 예체능계열은 자연

계열과 공학계열에 비해 특성분노가 유의하게 높았다. 스트레스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은 분노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4,5]. 선행연구에서 보건계열 중 간호대학생의 학업스

트레스는 일반대학생에 비해 높고[25] 선후배 위계가 엄격하고 경직

되어 있어[21] 불안이나 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기 쉬운 것

으로 나타났다[26]. 또한 예체능계열은 전공의 높은 전문성에도 불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n Trait Anger according to College Majors                                                                                                                                          (N = 339)

College major Variable β t p R² Adjusted R² F

HSSC Anger-out .44 4.67 < .001 .34 .33 31.53***
Positive thinking -.42 -4.45 < .001 .49 .48

NSC Anger-out .49 4.78 < .001 .29 .28 16.71***
Anger-control -.22 -2.16 .035 .34 .32

HC Anger-out .54 6.18 < .001 .39 .38 35.40***
Positive thinking -.36 -4.09 < .001 .51 .50

EC Anger-out .45 4.41 < .001 .24 .23 16.33***
Positive thinking -.30 -2.98 .004 .33 .31

AMPEC Anger-out .32 2.42 .019 .38 .37 16.36***
Anger-in .31 2.58 .012 .46 .44
Positive thinking -.23 -1.99 .051 .50 .47
Anger-control -.20 -2.03 .047 .53 .50

HSSC =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college; NSC = natural sciences college; HC = health allied college; EC = engineering college; AMPEC = art,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college.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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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협소한 취업시장으로 인해 취업률이 낮아 다른 전공계열 학

생들에 비해 진로문제로 복잡한 심리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24]. 이

와 같이 보건계열과 예체능계열의 학생들은 학업, 경직된 선후배 관

계 및 취업과 관련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높은 분노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특성분노는 전공계열에 상관없이 분노표출, 

분노억제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분노조절과는 부적 상관관계

를 보였는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성분노와 분노표현과의 관

계를 조사한 선행연구[7]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긍정적 사고는 자연

계열을 제외한 전공계열에서 특성분노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긍정적 사고가 우울, 분노 등의 심리적 부적

응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15]와 일관된 결과

를 보였다. 그러나 자연계열에서만 긍정적 사고가 특성분노와 상관

관계가 없었던 것은 자연계열의 학문 특성이 현상에 대한 객관적 

진리 탐구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주관적 심리상태일 수 있는 긍정

적 사고가 개인의 분노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감사성향은 보건계열에서만 특성분노와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고, 이는 간호대학생의 감사성향과 특성분노 간에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선행연구[14]의 결과와 일관되었다. 이는 인

간에 대한 전인적 접근을 통해 인간의 적응과 성장을 추구하는 보

건계열의 학문 특성이 감사성향의 다양한 측면 즉,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하고 나

아가 분노수준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전공계열에 따른 특성분노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단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전공계열에서 특성분노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분노표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역기능적 분노표출

의 양상으로 볼 수 있는 간접적, 폭력적, 그리고 언어적 공격성이 높

을수록 체육계열 대학생의 특성분노 수준이 높았던 선행연구[20]

의 결과와 대학생의 분노표출에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인 비난형 

의사소통방식이 특성분노에서도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던 선행

연구[7]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카타르시스

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정신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

각할 수 있으나 실상, 분노가 표출되고 나면 대부분의 대인관계 상

황은 분노표출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기 쉽고 이러한 상황은 또 다

른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분노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다[27]. 이

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분노표출은 대학생의 분노관리

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긍정적 사고는 자연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공계열에서 

특성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분노는 생리

적,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으나 많은 학자들은 분노 경

험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지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8]. 

즉, 부정적인 외적 자극을 수용하고 의미를 찾도록 돕는 긍정적 사

고의 특성은 특성분노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1]. 이는 긍정적 

사고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제시한 선행연구[28]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전공계열과는 

달리 자연계열에서는 긍정심리특성이 특성분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영역에 따라 형성된 지식의 구조와 

인식 및 신념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나 추후 다양한 심리사

회적 요인들을 포함하여 특성분노 관련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아울러, 예체능계열의 경우, 긍정적 사고뿐만 아니라 분

노표현의 3개 하위요인 모두 특성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

인으로 나타나 교육과정 내 적절한 분노표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수법이나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감사성향은 모든 전공계열에서 대학생의 특성

분노 예측요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대학생의 감사성향이 분노

대처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선행연구[29]의 보고와 상반되

는 결과였고, 간호대학생에서 감사성향이 특성분노에 대한 영향요

인으로 규명되지 않았던 것[14]과는 유사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

구들은 감사성향과 특성분노 간의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결과들

을 보고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관련요인들을 포함하여 통합적 구

조모형에서 이들 변이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의 특성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이 전공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대학생

의 분노 중재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전공계열별 차이를 반영하

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

구의 제한점은 대상자 선정에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

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한 본 연구에서 특성분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일반적 특

성 변인을 고려하지 못한 점과 전공학문을 다루지 않는 1학년 학생

을 포함한 연구결과에 대해 전공계열의 학문 특성과 연관 지어 해

석한 부분은 전공계열별 특성분노 영향요인으로서 분노표현과 긍

정적 사고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데 제한이 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전공계열에 따라 대학생의 특성분노, 분노억제, 분

노조절, 긍정적 사고, 감사성향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모든 전공계열에서 특성분노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은 

분노표출이었고 긍정적 사고는 자연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공계열

에서 특성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예체능

계열의 경우, 긍정적 사고뿐만 아니라 분노표현의 3개 하위요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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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특성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분노를 이해하는 데 새로운 지식을 

더하였으며 나아가, 대학생을 위한 분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 시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보다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중재적 접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모든 전공계열에

서 분노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행동적 기술을 훈련하는 것은 분

노관리에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으며, 긍정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것은 자연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공계열에서 분노표현기술에 대한 

훈련과 함께 분노 중재전략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

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2개의 대

학에서 대상자를 편의 표집하여 전공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전공계열별 대상자 수

와 지역을 확대한 반복연구를 통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공계열별 학년에 따른 특성분노와 분노표현방식의 차

이와 특성분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일반적 특성 변인을 

포함하여 특성분노 영향요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분노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

는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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